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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를 반영하는 집합주의(Triandis, 1995)는 개인주의가 성장하는 현대

사회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 남성들

의 집합주의, 직무만족도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

울 경기 지역 내 35세에서 59세 중년남성 720명을 대상으로 집합주의 척도, 직무만족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직무만족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가 성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집합주의가 여전히 중년 남성의 삶

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주의가 높을 때 보다 높은 직무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이 나

타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관점, 규범, 의무, 신념 등이 개인적 요구나 관심 사항보다 의미 있게 평

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조직 중심의 인사관리 및 평가 등과 같은 관계 중심의 인사 관리 등이 중년 

남성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중년 남성, 집합주의, 직무만족,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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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중년의 삶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탐구가 증가하

고 있다(노민옥, 박경란, 2008;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 2011; 전숙영, 곽금주, 최지영, 민하영, 

김경은, 2011). 최근 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

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9세이고, 남성은 

77.2세, 여성은 84.09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

균수명의 증가는 전반적인 성인기가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인기내에서 초기, 

중기, 후기(노년기)를 구분하는 시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으

로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중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중년기의 삶의 질이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성인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중년기

의 발달과업의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Erikson(1980)은 중년기의 발달과업

을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고 보았고, 생산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중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았다. 

반면 Levinson(1986)은 인간의 발달주기를 사계

절과 비유하며, 아동 및 청년기, 성년기, 중년

기, 노년기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

계절로 비유하였다. Levinson(1986)에 따르면 중

년기는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로, 생물학적 능

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발달과정에서의 평균수명의 

증대와 중년기의 상대적 확장으로 인해 중년

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년기

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생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에

서는 일과 직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행

복감을 느끼는 일이 중요해진다. 중년기는 사

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

는 시기이기 때문이다(Havighurst, 1972). 이러

한 의미에서 중년기의 사회적 삶의 핵심 공간

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통해 

중년들이 삶의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중년기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이 직장문화에 어느 정

도 잘 적응하는가, 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가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된

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남성들에게는 직장이 중요

한 사회적 영역임을 밝히고 있는데, 중년 남

성과 중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한 연

구(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에 의하면, 중

년 남성은 중년 여성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을 더 중시하며, 직업인으

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중년기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

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시기(Havighurst, 

1972)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년 남성에게 직장

에서의 인간관계와 직장 내 문화에 잘 적응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는 직장의 전반적인 지향가치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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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직 속의 개인은 자

신의 이념과 가치를 지향함과 동시에 집단의 

이념과 가치를 또한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어떠한 이념적 지향성을 갖는가에 따

라 행동의 목표와 지향이 달라지며, 이 과정

에서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의 전반

적인 분위기와 개인의 이념적 지향성이 일관

성을 보인다면 개인이 조직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집

합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

인 조직문화가 집합주의나 개인주의를 촉진하

고 수용하는 문화일 수 있다. 만일 자신이 속

한 조직문화가 집합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

할수록 조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집합주

의와 개인주의의 개념은 목표설정시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집합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충성하고 조직의 목표를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반면 개인주의에서

는 개인적 이익과 목표를 집단의 이익이나 목

표보다 우위에 놓는다(Triandis, 1995).

Triandis(1995)에 의하면 개인주의와 집합주

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자

아에 대한 설명방식이 다르다. 집합주의에서

는 자아가 상호 관련 되어 있는 개념으로 파

악되지만, 개인주의에서의 자아는 독립성을 

지닌다. 둘째, 개인 및 집단의 목표에 대한 우

선순위가 다르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과 집

단의 목표가 갈등이 있을 때,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반면, 집합주의에서는 개인보다

는 집단의 목표를 더 중시한다. 셋째, 개인적 

태도와 집단적 규범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적 태도가 중요한 반면, 집합주의에서는 

개인적 태도보다는 집단의 규범과 가치가 개

인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개인주

의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교환관

계성(exchange relationships)이 중요한 반면, 집합

주의에서는 공동관계성(communal relationships)

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주의에서는 자신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종료하는 경

향이 강하다(Triandis, 1995; 고재홍, 2001 재인

용).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목표보다는 조직의 이익과 목표를 먼저 생각

하는 집합주의가 우세한 경향을 보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

해지고 있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 이르러서도 

집합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

정받고 있다. 서양 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

권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

다는 조직의 이익이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집합주의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Triandis, 1998).

집합주의는 자신보다는 조직의 관점, 욕구, 

규범, 의무, 쾌락, 신념, 이익 등에 보다 가치

를 두는 성향으로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은 타인지향 동기, 사회지향성 성취동기, 욕구

통제 동기 등이 두드러져 자신이 속해있는 조

직이나 집단에 대하여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

다(신제구, 백기복, 신창근, 1999). 즉, 비교적 

집단성이 강한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집합주

의적 성향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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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보다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빠른 속도로 

내면화시키며, 이는 곧 직무만족과 연결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

치와 이념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직

무에 더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직업

만족 또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조원경, 한정

란, 2009)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배우자 및 자녀 유무, 

경력, 본인 직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그가 속한 집

단에 대해 갖는 가치와 태도는 직무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경향성이 이들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 연구(고정자, 2007; 김태현, 김양

호, 2003; 서정아, 1998)에서 밝히고 있는 중년 

남성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즉,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직무스트레스이다.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신체적으

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무망감 등 심

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정 및 복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이채호, 고태순, 2008; 이채호, 

고태순, 2009; 정민정, 김유진, 2009; 홍순복, 

2010)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직무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직무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 중에

서 시설장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정민정, 김유진, 2009)

를 고려해 볼 때, 직장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웰빙 또는 주관적 

안녕감 등으로 불리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도나 만족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관

적이라는 의미는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

에 대해 객관적인 척도가 아닌 주관적인 만족

감 정도에 따라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Ryff, 

1989).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 삶의 목적, 개인

성장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즉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

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또한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고, 목적 있

는 삶을 살며, 개인적으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이제까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

련된 조직에 대한 가치관인 집합주의와 직무

만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의 문화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가 

또는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한가에 따라 조직 

내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양상 또한 다

르게 나타난다(Kitayama, Markus, & Kurokawa,  

2000). 개인주의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서

보다는 자신의 정서에 민감하고, 집합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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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서에 민감하게 되는 

관계정서가 우세하게 나타난다(Kitayama et al, 

2000). 따라서 집합주의 경향은 심리적 안녕감

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와 환

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개인주의

와 집합주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

며,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중

국,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주의 및 집

합주의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

구(이순형, 1999)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 청소

년들의 경우에는 집합주의가 그들의 삶의 만

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 사회가 집합주의에서 점차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한규석, 신수진, 1999; 

한유화, 정진경, 2007)가 있지만, 한국 직장에

서 여전히 집합주의 문화가 지배적이라면 중

년 남성의 경우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이 자신의 직무와 삶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사회의 중년남성은 과거의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젊

은 세대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이

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세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중년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이 중년남성의 삶에 중요한 

직무만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의 중

년남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Hui & Yee, 1999; Klassen, 

Usher, & Bong, 2010; Yetim & Yetim, 2006)에서

는 집합주의와 직무 만족 또는 직업 만족도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다. 특히 다른 나라의 직장인보다 한국의 직

장인들이 집합주의적 가치를 가질수록 직업만

족도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lassen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중

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 집

합주의적 가치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직무 만족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남성에

게 있어 집합주의적 가치관과 이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무 만족도, 또한 

궁극적인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년남성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방안에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1.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직무만족과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직무만족을 통

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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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1)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직장

에 다니는 35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남성 72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봉투에 밀봉

된 질문지를 인편과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고, 

수거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질문지는 총 609부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는 151명(24.8%), 40대는 325명(53.4%), 50

대는 133명(21.8%)이었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

보면, 전문관리직 101명(16.8%), 사무직 248명

(41.2%), 서비스/생산직 161명(26.7%), 기타 91

명(15.1%)으로 나타났다. 직위별 분포는 사원

급 56명(9.3%), 대리급 55명(9.2%), 과장/차장

급 252명(41.9%), 부장급 106명(17.6%), 임원급 

45명(7.5%), 기타 87명(14.5%)으로 나타났다. 직

장에 근무한 시기는 10년 미만 88명(14.7%), 

10년에서 19년 309명(51.7%), 20년에서 29년 

164명(27.4%), 30년 이상 37명(6.2%)으로 나타

났다.

2. 연구도구

집합주의

집합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Triandis 

(1994)의 집합주의 가치 척도를 민하영(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집합주의 척도는 ‘전

1) 이 연구는 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및 

전숙영(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활

용한 것이다.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의 α는 .8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내가 속한 집단의 구

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가 속한 집단이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 등

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가능 범위는 

4점에서 32점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합

주의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mith, 

Kendall과 Hulin(1969)이 개발한 JDI(Job 

Description Instrument)를 국내 상황에 맞게 번

안 및 수정한 신은경(2002)의 20문항에서 16문

항을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척도는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무특성, 직무환경, 

직무보수, 직무승진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요

인별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맡고 있

는 업무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직무특성), ‘현

재 직장의 복리후생제도는 타 직장에 비해 좋

은 편이다’(직무환경), ‘현재 받는 보수에 대하

여 만족한다’(직무보수), ‘현재 직장의 승진제

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직무승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무만족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

정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

도 Cronbach의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6점에서 64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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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의 심리적 긍정

적 기능(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을 장혜

란, 박선진, 이순철(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었고,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 삶의 목적, 개인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자아수용), ‘나는 남들과 친

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대인

관계),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

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자율

성),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

고 생각한다’(환경지배), ‘나는 인생목표를 가

지고 살아간다’(삶의 목적), ‘나에게 있어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었다’(개인성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안

녕감 척도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의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8점에

서 72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

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위

해 Cronbach의 α의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중년 직장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직

무만족도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한 매개역할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

제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둘째,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해야 한다. 셋

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해야 한다. 이 때, 

매개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줄어들면 매개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Ⅲ. 연구결과

1.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

이 연구에 참여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직

장에 다니는 중년 남성들의 집합주의 경향성, 

직무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

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에 따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

별로 집합주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8  인간발달연구

연령대(n) 집합주의 직무만족 심리적 안녕감

30대 (151) 25.12(2.58) 42.50(6.51) 51.07(5.58)

40대 (325) 25.17(2.97) 42.34(7.04) 51.12(5.66)

50대 (133) 25.55(3.14) 42.66(7.88) 50.66(5.56)

전체(609) 25.24(2.92) 42.45(7.10) 51.01(5.61)

표 1.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치 M(SD)

변인 1 2 3

1. 집합주의 1

2. 직무만족 .252** 1

3. 심리적 안녕감 .388*** .503*** 1

**p<.01, ***p<.001

표 2.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직무만족 β t R2 F

직무특성 .261*** 6.66*** 0.067 44.32*** 

직무환경 .246*** 6.27*** 0.059 39.25*** 

직무보수 .137*** 3.40*** 0.017 11.58*** 

직무승진 .108** 2.68** 0.01 7.19** 

**p<.01, ***p<.001

표 3.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중년남성의 집합주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자신보다는 

조직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태도와 가치를 

가질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r=.252, p<.01),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r=.388, p<.001). 또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r=.503, p<.001).

3.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따르

면,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직무특성(β=.261, 

p<.001), 직무환경(β=.246, p<.001), 직무보수(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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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 β t R2 F

자아수용 .200*** 5.02*** 0.038 25.21***

대인관계 .338*** 8.86*** 0.113 78.48***

자율성 .141*** 3.50*** 0.018 12.25***

환경지배 .309*** 8.01*** 0.094 64.22***

삶의 목적 .289*** 7.43*** 0.082 55.25***

개인적 성장 .282*** 7.24*** 0.078 52.42***

**p<.01, ***p<.001

표 4.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37, p<.001), 직무승진(β=.108, p<.01)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

합주의적 태도와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집합주의는 자신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중년 남성의 심리

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사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토대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심리적 안녕감 

의 하위 변인인 대인관계(β=.338, p<.001), 환

경지배(β=.309, p<.001), 삶의 목적(β=.289, 

p<.001), 개인적 성장(β=.282, p<.001), 자아수

용(β=.200, p<.001), 자율성(β=.14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여기

는 집합주의 성향은 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특히 대인 관계적 측면, 환

경 지배적 측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삶의 만족 

변인은 자아수용과 자율성 부분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집합주의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합주의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를 중시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는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5.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

과 검증 과정에 따라 위계적 중회귀분석한 결

과,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무만족이 부분 매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집단에 대한 가치

를 개인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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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단계 β R2 F

① 집합주의→직무만족 .252*** 0.062 40.988***

② 집합주의→심리적 안녕감 .388*** 0.149 107.842***

③ 집합주의→심리적 안녕감 .279***
0.324

146.910***

직무만족→심리적 안녕감 .433***

**p<.01, ***p<.001

표 5.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25***
.43***

심리적 안녕감

R
2=.32***

직무만족

R2=.06***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

.28
***

그림 1.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

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에 다

중공선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

(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측정한 결과, 공차와 VIF가 각각 

.937과 1.06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이 함께 투입되었

을 때 감소하였다(β=.388, p<.001→β=.279, 

p<.001). 따라서 중년 남성의 집단에 대한 가

치를 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직무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삶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직접 검

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70, p<.001).

Ⅳ. 논의 및 결론

자신보다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

를 반영하는 집합주의(Triandis, 1995)는 개인주

의가 성장하는 현대사회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집합주

의가 직무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가치로 기능하는지, 중년 남성의 심

리적 안녕감의 주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무만족의 선행 변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집합주의가 중년 남성의 삶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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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연구문제에서 세 가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보다는 집단을 보

다 중요시하는 태도와 가치를 가질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합

주의 태도가 직무특성과 직무환경에 대한 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캐나다,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Klassen 

et al., 2010)결과와 비슷하다. Klassen 등(2010)

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교사들은 집합주의적 

가치를 갖는 것이 직업만족도와 유의미한 관

계가 있었지만 미국과 캐나다 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집합주의 문화

에서 집합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직업 만

족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자신에

게 맞는 집단이나 조직문화 내에서만 집합주

의와 직업만족도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

난 연구(Hui & Yee, 1999)들을 고려해볼 때, 한

국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한국의 직장문화가 집합

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에서 수행된 한 연구

(Yetim & Yetim, 2006)에서도 집합주의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주

의 문화에서는 집단관계나 집단규범을 준수하

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특히 기업가가 집합

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

의 조화가 중시되면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Yetim & Yetim, 

2006).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은 업무에 대한 자신

의 적성, 흥미, 긍지 및 보람, 능력, 업무량 등

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고,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은 근무시간, 근무환경, 복리후생제도, 조

직의 분위기, 인간관계 등에 대한 주관적 만

족감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적 성향이 보수나 승진

이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도 전반적인 직

무환경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개인주

의가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도 집합

주의적 성향은 직장에서의 주관적인 직무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는 심리적 안녕

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가치를 더 중

시하는 집합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중년남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년남성의 집합주의는 심리적 안녕감 중

에서 대인관계, 환경지배,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크게 대인관계 및 환경적 측면과 개인내적 측

면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집합주의 성향은 

전반적인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지만,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 중에서 대

인 관계적 측면과 환경 지배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집합주의가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기

대와 요구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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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년남성의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무만족이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집단에 대한 가치를 개인보다 더 중

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합주의는 중년 남성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주의가 높을 때 보

다 높은 직무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이 나타

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점, 규범, 

의무, 신념 등이 개인적 요구나 관심 사항보

다 의미 있게 평가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집

단중심의 조직문화와 기업문화가 중년 남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

원을 탐색한 선행연구(현경자, 2004)와 일관된 

결과이다. 현경자의 연구(2004)에서는 1994년

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행복의 근원을 탐

색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의 근원의 하나로 주

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집합주의가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에게 

있어서 집합주의는 타인이나 집단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 고려하고, 자신을 정의

할 때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확장’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안신호, 1999).

한편 중년 남성의 집합주의가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집단중

심의 인사관리 및 평가 등과 같은 관계 중심

의 인사 관리 등이 중년 남성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과 중국 근로자의 집합주의 성향을 비교한 기

존의 연구(이규만, 박경규, 2006)에 따르면, 한

국 근로자에 비해 중국 근로자가 개인의 이익

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집

합주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이 연구결

과는 한국의 중년 남성의 직장 문화가 여전히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적합한 분위

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발달을 논의한 기

존 이론과 연구들을 토대로 중년의 발달과정

과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Levinson(1978)에 따르면, 중년기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갖는 것이 결국 중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년남성들의 중년에 대한 인식을 탐

색한 한 연구(김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에 따르면, 한국 중년 남성들의 

상당수가 중년을 위기, 서글픔, 명퇴, 내리막, 

늙음, 중압감, 낙엽,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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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

한 사실은 중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

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직장

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2010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

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볼 때(금재호, 2011), 한

국의 중년 남성들이 고용불안과 경제적인 문

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

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중년기의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은퇴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몇 가

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는 집합주의 차원만을 측정하였는데, 개인주

의와 집합주의가 동시에 높은 사람은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갈등처리방식을 

활용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조영호, 조윤형, 

1999)를 고려해볼 때,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경향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중년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년기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결혼과 직업생활을 남성들만큼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거나(장휘숙, 2009),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급여나 지위보다는 상사나 동

료와의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남순현, 2009), 향후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

으로 집합주의의 중요성을 탐색한다면 이 연

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직장 중년 여성에 대한 연

구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의 중년 남녀에게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목표추구가 자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

만족감에 미치는 집합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향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뿐

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문화적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만족감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직장 남성 중 

30대부터 50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젊은 직장인인 20대를 대상으로 집합주의 경

향성을 조사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다

양한 연령대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결

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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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in middle aged male workers 

with both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 does the collectivism of middle aged male have an impact up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Second, does job satisfac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ctivism of middle aged mal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720 men who were aged between 35-59 with jobs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correlations,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developed by Baron and Kenny for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llectivism had an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job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llectiv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middle aged men. It means that perspective, norms, duty, and belief in the group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n individuals' personal needs and interes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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